
하나님, 한 주도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엔 (복음성가)

에스더 4장 16절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부모님의 축복기도 or 주기도

모르드개는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출신인 하만이 지나가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왕은 하만의 설득에 넘어갔고 그 결과 200만명의 유대인은 처형

당하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너는 왕 앞에 서야

한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개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에스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담대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분명 찾아옵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스스로 하며 왕 앞에

나아가기 전,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하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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